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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 년 부처님 오신 날 2569
관등법회 및 연등축제 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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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    사

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 ! 

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내빈 

여러분 완도군의회 , 김양훈 의장입니다.

불기 년 부처님 오신 날 어둠을 밝히는 연등   2569 , 

아래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며 자비와 평화의 마음을 

나누는 귀한 자리를 갖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

합니다.

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번째 금귀월래로 완도를   55

찾아주신 박지원 국회의원님과  신우철 완도군수님 ,  

도의원님과 완도군의회 동료의원님, 추강래 완도 

문화원장님과 박봉욱 장보고연구회장님께 감사의  

마음을 전합니다 . 

  또한 이 자리를 정성으로 준비해주신 완도군 사암, 

연합회장 법주 신흥사 주지스님과 모든 신도 여러분의  

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 .



“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에서 비롯되어 , 

마음으로 이루어진다.”

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, , 

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말과 행동이 더 큰 연대와 

희망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

오늘 이곳에 밝힌 연등은 단지 장식이 아닌 어둠 , 

속에서 길을 찾게 해주는 ‘마음의 등불 입니다’ .

각자의 삶 속에서 지혜와 자비로 자신과 타인을   

비추는 내면의 등불을 하나씩 밝히는 것 그것이 진정한,  

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.

완도군의회 역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군민의   

뜻을 경청하며 더 낮은 자세로 더 따뜻한 정치를 실천해,  

나가겠습니다.

오늘 이 관등법회와 연등축제를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  

속에도 평화와 사랑의 등불이 환히 켜지길 소망합니다.

부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

부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연등제를 다시 한 번 , 

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.


